


 안전환경 분야  

01  서귀포해경서장,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어선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9일~20일 최일선 부서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구조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날 도기범 서장은 화순항에 정박 중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

동절기 화재선박 등 각종 사고 시 구조대응태세, ▴소화장비 등 안전장비

관리실태, ▴각종 긴급상황 대비 자체 교육·훈련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들을 격려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02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해상수난구호 대책회의 개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화재 사고 등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해

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지역 해상수난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귀포해경, 서귀포시청, 수협 등 18개 기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등 수난구호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겨울철 해양사고 분석 및 내용 공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각 기관별 발표, 유관기관 협조

사항 및 동절기 대비 사고예방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점검 실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어선 화재 등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3년간 서귀포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756척 중 겨울철인 11월~2월에 

어선 191척(25%)이 발생하였으며, 사

고원인은 기관손상(66척, 25%), 부유

물 감김(44척, 17%)으로 대부분 정비

불량·운항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과 함께 어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월 3일부터 서귀포지역 어선 20척에 

대해 구명뗏목·소화장비 등의 안전·구조장비, 발전기·엔진 점검 및 

선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선주·선장을 대상으로 최근 어선 화재사고 등의 사고사례를 소개

하고, 기상불량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항 교육도 실시하였다.



04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가스유출로 쓰러진 선원 2명 구조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35분경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S호(29톤, 서귀포, 연승)

선원실에 가스 유출로 질식되어 쓰러진

A씨(남, 62세)와 베트남인 B씨(남)를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24일 오전 11시 26분경 서귀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 

S호에 가스유출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서귀

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경찰관과 구조대 경찰관은 선원실에 

진입해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진 A씨와 B씨를 11시 35분경 선원실 밖으로

구조하였으며, 대기 중인 119에 인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05  서귀포 강정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카약동호인 5명 구조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8일 오후 4시 7분경 제주 민군복합항

남쪽 약2.2km 해상에서 강한바람과 너울에 표류하던 카약 동호인 A

씨(남, 49세, 서귀포) 등 5명을 구조하였다.

카약동호인 10명은 8일 오전 11시경 카

약 10대를 타고 서귀포 예례포구에서 

출발해 수상레저활동 중 오후 3시 14

분경 제주 민군복합항 인근 해상에

서 강한바람과 너울에 카약 2대가 

전복되어 해경에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에서 해상에 표류

하고 있는 카약동호인 A씨 등 4명을 구조하고,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카약동호인 1명을 구조하였다.

구조된 동호인 5명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나머지 5명은 자력

으로 육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06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상선 응급환자 긴급이송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1일 밤 10시 45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80km해상에서 상선 A호(23,322톤, 파나마)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국인 선원 B씨(33세)를 긴급 이송하였다.

화물선 A호는 21일 오후 5시 17분경 기관실 작업 중 미끄러져 

날카로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서귀포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8시 20분경 응급환자 선원 

B씨를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응급조치를 하며 긴급이송해 밤 10시

45분경 화순항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하였다.

응급환자 선원 B씨는 이송 당시 머리에 출혈이 있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역량 분야  

07 「수사 경찰관 인권교육」 실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피의자·피해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국가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를 초빙해 수사경찰관 20여명을 대상

으로 “경찰관 인권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등 사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설명, ▴해양종사자 및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권 보호방안,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절

차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

큼 해양경찰관의 인권의식 함양 및 수사 전문성 강화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